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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대 한국고전학연구소, 국역 '추안급국안' 90권 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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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일보] 전주대학교 한국고전학연구소는 26일 10년 만에 조선 후기 정치·범죄사회사 자료인 '추안급

국안'(推案及鞫案) 90권을 국역 출판했다고 밝혔다. 

 

이번 번역사업은 2004년 처음 한국학술진흥재단(현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으로 시작해 10년간 진행된 

방대한 사업이다. 

 

추안급국안은 선조 34년(1601년)부터 고종 29년(1892년)까지 약 300년 동안 변란, 역모, 천주교, 왕릉 

방화 등에 관련된 중죄인들을 체포, 심문한 기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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